
박상우 장관,“인천공항, 여객 1억명 메가 허브공항으로 도약”

- 28일 T2 확장 건설현장 찾아 4단계 시설 운영준비 철저 당부 -

□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2월 28일(수)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찾아 제2

여객터미널(이하 “T2”) 확장공사 현장과 스마트패스 운영 상황을 점검하였다.

 ㅇ 인천공항은 01년 개항 이후 단계적 개발계획에 따라 지속 확장 중이며, 

’17년부터 제4활주로 신설, 제2여객터미널 확장을 포함한 4단계 사업

(’17.11~’24.10)을 추진 중이다.

  * (제4활주로) ’21.6 준공, (T2 확장) ’24.10 준공전 사용허가

□ 박 장관은 4단계 사업 진행현황과 시설 운영준비 상황을 보고받은 뒤, 

“인천공항이 ’01년 개항 당시부터 목표했던 여객 1억명 시대를 드디어 

열게 됐다”며,

 ㅇ “명실상부 글로벌 허브공항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, 최고의 서비스로 

보답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운영준비에 최선을 다해줄 것”을 당부하였다.

 ㅇ 특히, “T2 확장 건설은 터미널 운영 중에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, 기존

시설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음 및 분진 발생 저감, 

여객 동선 안내 강화 등에도 각별히 힘 써줄 것”을 주문하였다.

□ 이어, 박 장관은 체크인카운터, 보안검색대를 차례대로 방문하여 입출국 

과정에서 여객 불편사항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하였다.

 ㅇ 특히, 박 장관은 스마트패스* 설치 및 운영 현황을 점검한 후 “그간 

출국장 등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반복적으로 제시하며 발생한 여객 불편이 

감소하고 공항 혼잡완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”이라며,

  * 안면인식을 활용하여 탑승권 제시없이 출국장·탑승구 통과가 가능한 비대면 신원확인 서비스

 ㅇ “건설 및 운영, 안전관리, 항공보안 등 모든 분야에서 첨단기술을 활용한 

혁신 서비스를 지속 발굴‧도입하여 디지털 공항으로 전환될 수 있게 

노력해달라”고 당부하였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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